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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벼 소식재배의 농가 실증 및 소식재배 실재

안준섭1*, 김순옥1, 탁준영1, 홍유라1, 신덕균1, 양원하2, 최덕순3

1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85 농업기술센터
2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3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부로 49 국제종합기계㈜
[서론]
최근 육묘비용과 이앙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소식재배가 일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소식재배의 선결조건

인 밀파육묘에 따른 모소질 및 수량저하, 등숙지연 등에 따른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진군 

농가에 본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도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제 농가별, 품종별, 재식밀도별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사전에 실증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약간의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강진군 관내 두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은 새청무, 새일미, 파종량은 220g, 250g, 이앙일은 5월 30일, 재식밀도는 37주(30cm × 
30cm), 50주(30cm × 22cm), 60주(30cm × 16cm)로 구분하여 이앙작업을 하였다. 소식재배에 사용한 이앙기는 6조 국제이앙

기(시작기)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벼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이앙당시 모소질, 소요 

육묘상자수, 이앙상태, 결주율, 생육시기별 생육현황, 쌀 수량성 및 수량구성요소 등을 조사분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농가별 지상부건물중(mg/개체)은 10.3~13.5, 모충실도(mg/cm)는 0.7~1.2, 정상모율(%)은 92.3~95.6의 분포를 보였으며, 농
가별 모의 주간거리는 각 재식밀도별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결주율은 농가1의 37주에서 5.6%, 농가2의 37주에

서 4.0%로 농가1이 결주율이 1.6% 높았으나 이는 파종량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정 되었다. 10a당 소요상자는 37주 9.7개, 
50주 12.7개, 60주 24.0개였으며, 벼 생육상황은 37주 소식재배에서 초장이 작고 경수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출수기는 관행재

배 벼 보다 2~5일 늦음을 확인하였다. 농가별 평균 쌀수량의 지수를 보면 3.3m2당 60주를 100으로 기준으로, 37주는 96%, 50
주는 103%이었는데, 37주에서 약간 수량성이 낮은 것은 이앙당시의 결주율이 약간 높아서 m2당 이삭수가 적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m2당 이삭수는 농가1과 농가2의 모두 37주가 50주와 60주에 비해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삭당립수는 

37주와 50주가 60주보다 많은 경향이었으나, 등숙률과 현미천립중은 농가1과 농가2 모두 3.3m2당 이앙 포기에 뚜렷한 경향

이 없어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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